
 23

KiRi Weekly 2011.8.29

해외금융 뉴스

일본

무디스, 

일본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상우 선임연구원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moody's)는 8월 24일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2002년 이후 9년 3개

월 만에 현재 Aa2에서 Aa3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함.

 무디스의 Aa3 등급은 상위 4번째 등급으로 S&P가 일본에 부여하고 있는 AA-와 같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피치만 상위 3번째 등급인 AA를 부여하고 있음.

 무디스는 신용등급 하향 조정 배경으로 일본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문제가 일본의 경제성장을 둔화

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규모도 축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함.

  - 일본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10년 말 기준으로 220% 수준으로 지난 3월 대지진에 따른 

일본 정부의 막대한 부흥채권 발행으로 동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을 지적함.

  - 또한, 과거 5년간 일본 총리의 잦은 교체 등 일본의 정치적 불안과 최근 디플레이션을 악화시킨 

일본 원전사고 문제 등도 지적함.

 다만, 무디스는 일본의 경우 저금리와 투자자들의 신뢰로 지속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힘.

 이에 앞서 S&P는 지난 1월 일본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지난 

1월과 8월 15일 무디스와 일본의 신용평가회사인 R&I도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음.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대해 일본 총리가 즉각 유감을 표시한 가운데. 일본 재무상도 일본 국채의 신뢰

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한편, 무디스는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이어 대형 시중은행 3개사와 12개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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